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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해 명 자 료
(’18.9.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‘한국판 블프’라더니... 인터넷보다 비싸고, 살 것도

없더라 (9.29, 조선일보 인터넷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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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  

□ 세부 기사내용은 아래 산업부의 입장 부분에 함께 기술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 (보도내용) “지난해보다 참여기업의 수도 대폭 줄었다”

⇨ (산업부 입장) 지난해 최종 참여기업수인 446개와 금년도 행사시작

2주전(‘18.9.14) 참여기업수인 231개를 단순 비교하여 참여기업의 수가

반토막 수준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

ㅇ 9.28(금) 18시 기준 403개사가 참여를 신청하였음

* 유통 140개, 제조 142개, 서비스 121개

- 참여기업 수는 행사기간 중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행사기간

단축(34일→10일)과 행사 직전 추석연휴를 감안하면 지난해에 비해

저조하지 않은 수준임

 (보도내용) “일각에서는 ‘박근혜 정권 행사’라는 꼬리표가 붙은
코세페를 일부러 ‘고사(枯死)’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”

⇨ (산업부 입장)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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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동 기사에 인용된 바와 같이 “내수촉진 활성화를

원하는 정부, 싼값에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”의 기대를 반영

하여 기획된 행사로 목적과 취지가 분명함

-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그간 행사의 성과와 평가를

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,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

하고 있음

ㅇ 금년도에는 유통사의 참여만으로 할인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 우리

나라의 유통구조 상황에서도,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

제조업체와 함께 20개의 대표할인상품(킬러아이템)을 기획하였음

- 또한, 국민들 참여를 높이고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야제와 5대

권역별 이벤트 등도 개최하였음

ㅇ 따라서, 코리아세일페스타가 ‘前정부’에 시작했기 때문에, 일부러

‘고사(枯死)’시키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 (보도내용) “홍보를 제외한 순수 행정 예산은 13억뿐”

⇨ (산업부 입장) 순수 행정 예산이 13억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
ㅇ 전체 예산 34.5억원 중 21.5억원이 기획 홍보에, 13억원이 소상공인

전통시장 지원 등에 사용됨

- 기획 홍보비 21.5억원 중에서도 기획 평가(행사 기획, 사무국 운영,

성과평가 등)를 위한 부분은 행정 예산에 포함됨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물류과 서기웅 과장   (044-203-4380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동환 사무관 (044-203-43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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